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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[보도자료] 공정위는 삼성 출신 인사 송무담당관에 임용해선 안 돼

날 짜 2017. 01. 13. (총 2 쪽)

보 도 자 료
공정위는 삼성 출신 인사 송무담당관에 임용해선 안 돼
인사혁신처의 대기업 상대 소송 담당자 후보 추천 납득할 수 없어

1.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·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송무

담당관 후보로 추천된 삼성SDI 출신 변호사를 임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

한다. 인사혁신처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, 공정위의 결정

을 옹호해야 할 중요한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할 담당자로 적합하지 않은 

후보를 추천했다.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, 공정위 송무담당관이 

개방직으로 전환된 이후 기업체 사내변호사 출신이 그 자리에 선임된 전

례가 없다. 인사혁신처는 1/11(수) 해명자료를 내고, “공정거래위원회에

서 순위변경요청이 있으면 부서의 의견을 취우선적으로 반영할 예정”이

라고 밝혔다. 따라서 공정위는 인사혁신처의 송무담당관 후보 추천을 거

부하고,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

야 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후보를 임용해야 한다.

2.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016년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, 

삼성은 `12년~`16년 9월 사이 총 41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되어 약 2800억 

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. 더군다나 공정위가 퀄컴에 1조 원대의 과징

금을 부과한 건에 대한 행정소송을 삼성 출신 변호사가 담당할 경우, 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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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 정부에 통상마찰의 빌미를 제공할 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우려마저 제

기되고 있다. 이 와중에 인사혁신처는 삼성SDI 출신 변호사를 공정위의 

대기업 소송 관련 업무를 총괄할 담당자 후보로 추천했다. 공정위는 그

동안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는커녕, 대다수 소비자와 중소

상인들이 입는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는 수많은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

못했다. 공정위는 인사의 기본 원칙조차도 지키지 않는 인사혁신처의 비

상식적인 후보 추천을 단호히 거부하고, 지금이라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

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 부디 공정위가 박근혜 정부를 향한 분노

의 원천을 깨닫고,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

울이길 바란다. 끝.


